
제조업 R&D투자 위축 심각하다
산업은행 , 200 1년 수익성도 악화일로 …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

국내 제조기업들은 2001년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됐으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

만, 연구개발(R&D) 투자가 계속 감소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

산업은행은 최근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123개 업종 318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[2001년 기업재무분석]을 통

해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이 2000년 185.6%에서 2001년 167.6%로 낮아졌으며 자기자본비율은 35.0%에서 37.4%

로 상승했다고 밝혔다.

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도 2000년 92.5%에서 2001년에는 98.7%로 개선됐다.

부채비율은 일본 159.7%, 미국 157.0%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433.1%

를 기록한 이후 5년째 낮아지고 있다.

제조업의 주요 경영지표 (단위: %)

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

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0.72 17.64 22.35 13.34 12.86 1.08 10.67 20.10 2.57

수익성 매출액경상이익률 1.67 2.68 2.97 0.73 △ 0.92 △ 1.79 2.42 2.54 0.58

생산성 노동생산성증가율 11.76 16.04 20.22 6.02 6.54 11.12 17.86 △ 5.59 △ 5.34

안정성
부채비율 305.38 309.06 305.19 322.86 433.05 311.76 202.49 185.63 167.59

자기자본비율 24 .67 24 .45 24.68 23.10 18.76 24.29 33.06 35.01 37.37

R&D R&D투자액/ 매출액 1.13 1.06 1.32 2.13 1.10 0.83 1.25 1.16 0.92

하지만, 매출액 증가율은 2000년 20.1%에서 2.6%로 대폭 낮아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.1% 이후 가장

낮은 증가율을 보였다.

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000년 7.5%에서 5.3%로 떨어졌으며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.5%에서 0.6%로 1.9%p 하

락했다.

제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



또 R&D투자액은 2000년 6조450억원에서 2001년에는 4조9150억원으로 18.7% 감소했으며, 매출액 중 R&D투

자비 비율도 1.16%에서 0.92%로 낮아졌다.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0.83%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며

일본 3.9%, 미국 4.0%, 독일 4.0% 등 기술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.

산업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기업들의 구조조정 덕분에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지만 국내외 경기침체

로 성장성과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. 아울러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상품을 개발하는

등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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